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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우리은행 제재 수순 매일경제

금감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펀드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

증권사에 이어 은행에도 라임 관련 제재가 가해지는 모양새... 11월 초까지  은행들 의견서를 받고,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뒤 제재심 안건 상정 예정....

건전성·제재 리스크...빛바랜 '글로벌 뱅크'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활발히 전개... 대출 늘리며 공격적 행보....연체 및 NPL 높아져... 현지 금융제재도 30건....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주로 글로벌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적지 않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 12월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도 이용 국민일보

오픈뱅킹 서비스 범위가 은행권에서 증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확대.... 마이데이터 및 마이페이먼트 사업자에게도 오픈뱅킹 인프라 개방... 

참여 기관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범위도 늘어날 예정....

차기 은행연합회장 누가 될까?…하마평 무성 더팩트

26일 인선 절차 시작....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 등으로 대관업무가 중요해지면서 관료 및 정치권 인사 하마평 올라... 

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지적에…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뉴시스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의무화에 나서...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료기관을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오늘(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6억? 머니S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22일부터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음주운전 사고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

크라우드펀딩 시장 성장 꾀하는 당국…증권사는 외면 e대한경제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키우기 위해 연간 모집 한도가 확대 및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추진... 하지만 증권사는들은 수익성 탓 외면...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취지는 좋지만, 증권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라임자산운용 퇴출…판매 증권사 징계 수위에 높아지는 관심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최고 제재 수위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려... 

29일 예정된 제24차 제재심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조치안이 상정....CEO 중징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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